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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논문은 후발기업의 내부 R&D 투자와 선도기업 제품, 기술에 대한 모방 경험이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후발기업은 기술, R&D 인력, 투자 재원, 시장 접근성 등 경쟁우위 확보에 필요한 주요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산업에 진입한다. 따라서 후발기업은 시장에서의 생존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선도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모방하기도 하고 내부 R&D 투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혁신역량을 구축하기도 한다. 우리는 후발기업의 혁신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후발기업의 내부 R&D 투자가 기업 수준의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방 경험의 지식 다양성이 이러한 효과를 조절한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전형적인 후발기업에 해당하는 58개 한국 제약 기업을 표본으로 10년 간(2006~2015년)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확률효과 패널 포아송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후발기업의 내부 R&D 투자는 점진적 혁신에 독립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급진적 혁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발기업의 모방 지식의 다양성과 내부 R&D 투자가 점진적 혁신에 긍정적 상호작용을 미친 반면 내부 R&D 투자가 급진적 혁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모방 지식의 다양성에 의해 완화되었다. 실증 분석 결과는 후발기업이 점진적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 영역에서 모방을 하는 동시에 내부 R&D 투자도 함께 늘리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 반면, 급진적 혁신을 추구할 경우에는 내부 R&D 투자를 증가시키면서 선택과 집중의 모방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R&D 투자와 기업 수준에서의 적절한 모방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과 실행이 후발기업의 유용한 혁신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how latecomer firms(latecomers)’ internal R&D investment and imitation affect innovation. Most of latecomers entering industries are relatively lack of critical resources, such as technologies, financial resources, and R&D engineers or scientists compared to the industry incumbents. To survive and build competitive advantage, latecomers either imitate products and technologies of incumbent firms or invest in R&D activities to build their own innovation capabilities. Based on the literature of latecomers’ innovation, we developed hypotheses regarding how the latecomer’s R&D investment affect incremental and radical innovation and how knowledge diversity of imita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incremental and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respectively. We constructed the panel dataset of 10 years(2006~2015) of 58 Korean pharmaceutical firms which can be seen as representative latecomer firms, and tested the hypotheses using random-effect panel Poisson model. We found that the knowledge diversity of imitation and R&D investment has a positive interaction effect on incremental innovation performance, but each has no independent effect. Meanwhile, the results show that the R&D investment has positive effect on the latecomer’s radical innovation, but the knowledge diversity of imitation negatively moderates the positive effect of R&D investment on radical innovation. Such findings imply that latecomers would be better to increase the knowledge diversity of imitation and R&D investment simultaneously to promote incremental innovation, but to adopt more focused imitation strategy to pursue radical innovation.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that establishing strategic imitation portfolio at the firm level will be a feasible and useful innovation strategy for latec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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